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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정부에서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식량작물 공동경영체(콩) 육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선정하여 논콩의 재배면적 확대 

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이 경영체는 농가단위 조직보다 상위인 영농조합 등이며, 논콩 전문 생산단지이며 2020년 44개소, 

2021년 38개소로 82개소가 있다.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에 선정되면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1내지 3년 동안 받

게 되며, 교육과 컨설팅 우수 단지는 파종기와 콤바인 등 농기계와 사무실 등의 시설 지원을 받고,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는 사

업다각화 지원으로 배수개선, 정선과 선별 시설 및 가공시설 구축 자금을 받게 된다. 논에 콩이 재배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

위해서는 벼보다 소득이 높아야 하므로, 논콩 전문생산단지의 조직특성, 생산기반 및 수량성 차이를 조사하여 생산성 향상 방

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 

2021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82개소를 대상으로 콩 재배면적, 회원수 및 수량성을 조사한 보고서 자료를 분석하고, 수량성 

300kg/10a를 기준으로 상·하위를 구분하고 대표단지를 대상으로 전화 및 면담으로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 

논콩 전문생산단지는 전북이 51개소, 전남 18, 충남 7 등이며, 82개소 평균 수량(kg/10a) 282이고, 전국평균 203보다 39% 높았

다. 도별 평균 수량(kg/10a)은 전북 289, 전남 265, 충남 254 순이었다. 수량 300kg/10a 이상인 단지가 55%였고, 주 재배 품종

으로 선풍과 대찬이 77% 였다. 논에서 배수불량에 의한 피해는 24% 단지에서 나타났으며, 배수불량에 의한 수량 감소는 20% 

정도 였다. 생산단지 고유의 재배 매뉴얼은 평균 52%가 가지고 있었으며, 수량성 상위단지는 77%, 하위단지는 27%만 구비하

였다. 수량성 증·감과 관련하여 상·하위 생산단지는 관배수 기반을 1순위로 하였고, 2순위로 상위단지는 공동 재배매뉴얼, 하

위단지는 기상재해 대응으로 차이를 보였다. 작부체계별 수량성에서 상위단지는 콩 단작이, 하위단지는 콩 단작 및 보리-콩 

작부체계가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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